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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우리나라는 최근 과학관련 인지적 성취가 하락하고 있고, 과학관련 

정의적 성취는 계속 낮게 나타나고 있다(OECD, 2016; OECD, 2019). 

정의적 성취는 과학 분야의 진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OECD, 

2019), 낮은 정의적 성취는 이공계열의 인력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어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학관련 인지적 성취와 더불어 주요 과학교육 성과이자 과학 학습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정의적 성취 함양이 필요하다(Ku et al., 2017; 

Kwak & Park, 2018; MSI, 2021; Shin et al., 2020). 특히 학교 과학교

육은 물론 학교 밖 과학 문화의 활성화와 과학기술인재 양성을 위해

서도 학교에서의 긍정적인 과학경험 제고를 통한 정의적 성취 함양은 

중요하다. 그러나 최근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PISA)와 수학⋅과학 성취도 추이 변

화 국제비교 연구(Trends in International Mathematics and Science 

Study; TIMSS) 같은 대표적인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와 국내 국가수

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현재 우리나라 학생의 

과학관련 정의적 성취 수준은 인지적 성취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

으며, 학교급이 높아지면 과학관련 정의적 성취 수준이 감소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Cho et al., 2019; Lee, Ahn, & Kim, 2020; Sang et 

al., 2020). 따라서 우리나라 학생의 과학관련 정의적 성취 향상을 

위한 국가 차원에서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과학관련 정의적 성취에 관한 연구로는 특정 교수-학습 

방법이나 프로그램의 효과를 정의적 성취 측면에서 조사하거나, 정의

적 성취 변인 사이 또는 정의적 성취 변인과 인지적 성취 변인과의 관련

성을 조사하거나, 정의적 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정량 및 정성

적으로 조사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Hampden-Thompson & 

Bennett, 2013; Jiang & McComas, 2015; Ku & Koo, 2018; Lau & 

Ho, 2020; Park, Son, & Hong, 2018; Salchegger, Wallner-Paschon, & 

Bertsch, 2021; Shin et al., 2020; Sung & Im, 2019). 이를 통해 과학관

련 정의적 성취 측면에서 특정 교수-학습 방법과 프로그램의 효과성, 

정의적 성취 변인들이 서로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 정의적 

성취에 영향을 주는 요인, 정의적 성취가 학교급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 정의적 성취가 인지적 성취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준다

는 것, 국가마다 과학관련 정의적 성취에서 보이는 경향이 다르다는 

점 등이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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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연구들은 대부분 일부 학년만을 대상으로 과학관련 정의

적 성취를 조사하고 있어, 학교급에 따른 정의적 성취의 차이와 정의

적 성취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 등과 같은 제한된 정보만을 제공하

고 있다. 예를 들어, PISA의 경우 고등학교 1학년, TIMSS의 경우 

초등학교 4학년과 중학교 2학년을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어, 참여국

의 특정 학년과 학교급에 따른 정의적 성취의 실태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하는 한계가 있다. 이 때문에 과학관련 정의적 성취가 학년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 정의적 성취의 변화가 나타나는 특정 학년이 

있는지 또는 학교급에 따라 정의적 성취가 변하는지 등 정의적 성취

의 추이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알 수 없었다. 또한 설문 과정에서 

정의적 성취 변화의 원인이나 그 변화에 영향을 준 교수-학습 경험 

등에 관한 질문이 동시에 제공되지 않아 명확한 변화 원인이나 요인

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다양한 학년을 

대상으로 과학관련 정의적 성취를 조사하여 학년 또는 학교급에 따른 

추이와 원인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한편, 선행연구에서는 학생들의 과학관련 정의적 성취에 영향을 주

는 요인으로 학생 참여형 수업이 강조되고 있다. 즉 교사 중심수업보

다는 학생 스스로가 학습의 주체로서 학습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학습의 성과와 산출물을 다른 학생들과 공유하며, 자신의 학습 과정과 

결과를 성찰하는 기회를 얻음으로써 과학관련 정의적 성취가 향상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2015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

(KOFAC, 2015)과 제4차 과학교육 종합계획(MOE, 2020)에서는 과학

에 대한 긍정적 경험 제고를 통한 학습의 질 개선을 주요한 목표로 설정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다각적인 과학교육 정책을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하나로 교육부는 최근 몇 년간 각종 과학선도학교 

사업 운영을 통해 학생 참여형 수업으로 과학 수업의 변화를 유도하

고 있다. 또한 이러한 정책의 효과성 제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과학관련 정의적 성취 측면에서의 교육적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예를 들어, 문헌 연구를 통해 과학관련 정의적 성취의 주요 변인으로 

구성된 ‘과학긍정경험’을 정의하고 이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와 지표

를 개발(Shin et al., 2016)하였다. 또한 과학선도학교 사업 참여 여부

에 따른 학생의 과학긍정경험을 조사하여 비교함으로써 과학긍정경

험 측면에서 과학사업 참여의 효과성을 검증하였으며(Shin et al., 

2018a, 2018b), 우리나라 초, 중, 고등학생의 과학긍정경험 향상에 

도움이 되는 교수-학습 경험과 요인을 심층적으로 밝히려고 시도하였

다(Shin et al., 2020). 이 연구들을 통해 학교급에 따른 학생의 과학긍

정경험 차이와 과학긍정경험을 향상시키는 교수-학습 경험 및 요인에 

관한 정보 등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이 연구들은 과학선도학교 학생

과 교사를 위주로 진행되었을 뿐만 아니라, 일부 학년을 대상으로 

과학긍정경험과 유발 요인을 조사하고 학교급별로 비교함으로써 제

한된 측면에서의 정보를 제공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로 인하여 일반 

학교 학생의 학년에 따른 과학긍정경험의 추이에 대한 정보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또한 학년이나 학교급에 따른 일반 학생의 과학긍정

경험 변화, 특히 과학긍정경험의 하락 원인이나 요인에 대한 정보도 

매우 부족하다. 과학긍정경험 향상 원인과 하락 원인은 서로 관련이 

있을 수 있지만,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닐 가능성이 크다. 즉 과학긍

정경험 향상 원인 중 하락 원인이 아닌 경우도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가능하므로, 인지적 성취 수준에 비해 정의적 성취가 낮은 우리나라 

학생의 특성을 고려하여 과학긍정경험의 하락 원인 측면에 초점을 

둔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가능한 한 과학을 배우는 모든 학년의 

일반 학생을 대상으로 과학긍정경험을 조사하여 추이와 그 하락 원인

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일반 학교에 재학 중인 초, 중, 고등학

생을 대상으로 학년 및 학교급에 따른 학생의 과학긍정경험의 추이와 

하락 원인을 조사하였다. 또한 이를 통해 얻은 정보에 기초하여 과학

과 교육과정 운영 및 교수-학습 방법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연구진은 논의를 통해 교육 특화지역을 제외하고 교육 환경과 규모

가 유사하며 거리상 가까운 초⋅중⋅고등학교를 각각 1개씩 선정한

다는 원칙을 정하고 참여 가능 학교를 물색하였다. 이 과정에서 서울

특별시 영등포구에 위치하고 서로 172m 거리의 인접한 1개 공립 A중

학교와 1개 공립 B고등학교, 이 중학교 및 고등학교와 3.7km 정도 

떨어진 1개 공립 C초등학교를 선정하였다. 이 학교들은 과학선도학

교 등의 과학 분야 중점 활동 등이 진행되지 않는 일반계 학교로, 

한 학년의 학생 수가 180∼200명 정도인 유사한 규모의 학교였다. 

각 학교의 학급 평균 학생 수는 C초등학교는 21.6명, A중학교는 26.6

명, B고등학교는 24.2명이었다. 학교에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고 연구 

참여를 요청하였으며, 연구 참여에 동의하는 과학 교사들을 통해 학

생들에게 연구 참여 동의를 받아 연구가 진행되었다. 초등학교에서는 

4학년부터 6학년까지 학년별 2개 학급, 중학교에서는 모든 학년에서 

학년별 2개 학급, 고등학교에서는 1학년 3개 학급의 학생을 연구 참여

자로 선정하였다. 설문은 대면으로 2021년 6월 말∼7월 초에 진행하

였으며, 설문에 참여한 학생 중 최종 분석에 포함된 368명에 대한 

정보는 Table 1과 같다.

구분 학교 수 학년 및 학급 수 남학생 수(%) 여학생 수(%) 합계(%)

초등학교 1

초4 × 2개 학급 23(52.3) 21(47.7) 44(100.0)

초5 × 2개 학급 25(54.3) 21(45.7) 46(100.0)

초6 × 2개 학급 26(57.8) 19(42.2) 45(100.0)

중학교 1

중1 × 2개 학급 33(61.1) 21(38.9) 54(100.0)

중2 × 2개 학급 30(54.5) 25(45.5) 55(100.0)

중3 × 2개 학급 26(51.0) 25(49.0) 51(100.0)

고등학교 1 고1 × 3개 학급 73(100.0) 0(0.0) 73(100.0)

합계 236(64.1) 132(35.9) 368(100.0)

Table 1. The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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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검사 도구

학생의 과학긍정경험을 측정하기 위해 선행연구(Shin et al., 2017)

에서 개발한 ‘과학긍정경험 지표 검사(Test for Indicators of Positive 

Experiences about Science; TIPES)’를 사용하였다. TIPES는 과학학

습정서, 과학관련 자아개념, 과학학습동기, 과학관련 태도, 과학관련 

진로포부의 5개 하위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과학학습정서’는 과

학 학습에 영향을 준다고 밝혀진 다양한 정서적 특징을 의미하며, 

긍정 학습 정서(즐거움, 만족감, 흥미) 3문항과 부정 학습 정서(지루

함, 짜증, 불안) 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과학관련 자아개념’은 과

학 학습과 관련하여 학생이 자기 자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생각과 

자신감을 의미하며, 자아효능감과 자아존중감의 2가지 하위 요소에 

대하여 각각 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과학학습동기’는 과학 학습

에서 특정 과제를 학습하려는 마음 상태 혹은 의지, 추진력을 의미하

며, 의지, 참여도, 주의집중, 관련성, 목표 지향의 5가지 하위 요소에 

대하여 각각 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과학관련 태도’는 과학과 과

학자의 역할, 과학에 대한 호기심과 흥미, 과학의 중요성과 가치에 

대한 인지 및 행동 양식을 의미하며, 하위 요소로는 과학의 가치(3문

항), 과학에 대한 인식(3문항), 과학에 대한 흥미(2문항)의 3가지가 

있다. ‘과학관련 진로포부’는 이공계 진로 선택이라는 행동을 시작하

고 유지하게 만드는 동기나 의지와 관련된 특성을 의미하며, 진로 

인식(1문항), 진로 가치(2문항), 진로 흥미(1문항), 진로 의지(1문항)

의 4가지 하위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총 35문항을 4단계 리커트 

척도로 구성하였으며, 이 연구에서의 내적 신뢰도(Cronbach’s α)는 

전체 0.95, 과학학습정서 0.85, 과학관련 자아개념 0.88, 과학학습동

기 0.86, 과학관련 태도 0.82, 과학관련 진로포부 0.77로 매우 양호하

였다.

이와 함께 과학긍정경험을 구성하는 5개 하위 영역별로 과학긍정

경험의 하락 원인을 묻는 설문 문항을 추가하였다. 즉 각 하위 영역과 

관련한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이 부정적이거나 부정적으로 변했을 경

우 그 원인에 해당하는 것을 중복으로 선택하도록 하였다. 하위 영역

별 하락 원인 항목은 선행연구 분석 및 예비 면담을 통해 도출하였다. 

예비 면담은 학교급별로 4∼5명의 예비 면담 참여자(초등학생 5명, 

중학생 4명, 고등학생 4명)를 대상으로 초등학교와 고등학교는 대면 

면담으로, 중학교는 줌(zoom)을 이용한 온라인 면담으로 진행하였다. 

면담은 면담 참여자에게 학년별 과학 수업에 대한 흥미 및 자신감 

변화 그래프와 과학긍정경험 지표 검사로 구성된 면담지를 미리 배부

하여 응답하도록 한 뒤, 면담자의 그래프와 과학긍정지표 검사 응답

에서 보이는 특징적인 면과 하락 원인을 묻는 형식으로 진행하였다. 

예비 면담 분석 결과와 선행연구 분석 결과를 통해 1차로 하위 영역별 

하락 원인을 항목화하였다. 그 뒤 과학 정의적 성취와 관련된 연구 

경험이 있는 과학교육 전공 교수와 초, 중, 고등학교 교사 및 한국과학

창의재단 연구원 등으로 구성된 모든 연구진과 2명의 고등학교 교사

가 참여한 세미나를 통해 과학긍정지표 하위 항목별 하락 원인을 묻

는 문항 초안을 완성하였으며, 이후 2명의 초등학생과 3명의 중학생

을 대상으로 한 예비 검사를 통해 원인 항목의 적절성을 점검한 뒤 

문항을 최종 완성하였다. 하위 영역별 최종 원인 항목은 과학학습정

서 14개, 과학관련 자아개념 9개, 과학학습동기 12개, 과학관련 태도 

5개, 과학관련 진로포부 9개이며, 영역마다 ‘기타’ 항목을 추가하여 

이 외의 원인을 자유롭게 기술하도록 하였다. Figure 1에 과학관련 

태도의 하락 원인을 묻는 문항을 예로 제시하였다.

3. 분석 방법

학년 및 학교급에 따른 과학긍정경험의 추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학년 및 학교급에 따른 일원 분산 분석을 과학긍정경험 지표 검사의 

전체 및 하위 영역별로 시행하였다. 일원 분산 분석에서 주효과가 

유의미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집단 간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사후검

증(Tukey)을 시행하였다. 하위 영역별 하락 원인은 항목별 빈도 및 

백분율(%)을 산출한 뒤 전체 및 학교급별로 제시하였다. 이때 중복 

선택으로 인하여 응답의 총 개수가 전체 학생 수보다 많았기 때문에, 

학교급별로 특정 하락 원인을 선택한 학생들의 비율을 명시적으로 

나타내기 위하여 백분율은 학교급별 전체 학생 수를 기준으로 산출하

였다.

Ⅲ. 연구 결과 및 논의

1. 학년 및 학교급에 따른 과학긍정경험 추이

과학긍정경험 지표 검사 점수에 대한 학년 및 학교급에 따른 일원 

분산 분석 결과를 Table 2에 제시하였다. 또한, 학년에 따른 과학긍정

경험의 하위 영역별 평균의 추이를 시각적으로 표현한 그래프를 

Figure 1. The question about the cause of decline in ‘science-related attitude’



Kim, Kang, Lee, Kim, Jeong, Jeong, Yoon, Park & Lee

218

Figure 2에 제시하였다. 과학긍정경험의 5가지 하위 영역의 전체 평균

을 살펴보면, 4점 만점 중 과학학습정서(3.00)와 과학관련 태도(2.93)

의 평균이 비교적 높았고 과학관련 자아개념(2.43)과 과학관련 진로

포부(2.55)의 평균이 비교적 낮았다. 학년 및 학교급에 따라 비교해보

면, 전체 평균에서는 학년과 학교급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지만( > .05), 하위 영역별로는 결과가 다소 다르게 나타났다. 즉 

과학긍정경험의 하위 영역 중 학교급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가 나타난 것은 과학학습정서와 과학관련 진로포부였으며, 이중 과학학

습정서는 학년별로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05). 

그 외 과학관련 자아개념, 과학학습동기, 과학관련 태도에서는 학년과 

학교급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과학학습정서와 과학관련 진로

포부에 대해 집단 간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Tukey 사후

Figure 2. Graph of mean change for each subcategories of TIPES by grade

구분

평균(표준편차)

F  Tukey HSD초4 초5 초6 중1 중2 중3 고1
Total

초 중 고

과학학습정서

학년
3.28

(.53)

3.15

(.44)

2.93

(.53)

2.90

(.63)

3.04

(.54)

2.84

(.59)

2.95

(.69) 3.00

(.59)

3.405 0.003******

초4 > 중1 

초4 > 중3

초4 > 고1

학교급
3.12

(.52)

2.93

(.59)

2.95

(.69)
4.166 0.016* 초> 중

과학관련 

자아개념

학년
2.58

(.62)

2.40

(.55)

2.38

(.62)

2.50

(.59)

2.51

(.63)

2.33

(.70)

2.35

(.77) 2.43

(.65)

1.044 0.396 -

학교급
2.45

(.60)

2.45

(.64)

2.35

(.77)
0.625 0.536 -

과학학습동기

학년
2.82 

(.48) 

2.66 

(.45) 

2.62 

(.50) 

2.75 

(.47) 

2.88 

(.43) 

2.65 

(.63) 

2.69 

(.67) 2.72 

(.54) 

1.392 0.156 -

학교급
2.70

(.48)

2.76

(.52)

2.69

(.67)
2.034 0.569 -

과학관련 태도

학년
3.00

(.45)

3.04

(.42)

2.84

(.50)

2.90

(.57)

2.97

(.46)

2.78

(.46)

2.95

(.61) 2.93

(.51)

1.563 0.157 -

학교급
2.96

(.46)

2.89

(.50)

2.95

(.61)
0.878 0.416 -

과학관련 

진로포부

학년
2.56

(.52)

2.56

(.53)

2.47

(.56)

2.48

(.51)

2.52

(.56)

2.48

(.57)

2.70

(.75) 2.55

(.59)

1.243 0.284 -

학교급
2.53

(.54)

2.49

(.54)

2.70

(.75)
3.336 0.037* 고> 중

전체

학년
2.87

(.43)

2.77

(.36)

2.66

(.46)

2.73

(.48)

2.81

(.42)

2.63

(.51)

2.74

(.58) 2.74

(.48)

1.445 0.196 -

학교급
2.77

(.42)

2.72

(.47)

2.74

(.58)
0.298 0.742 -

*:  < .05, **:  < .01

Table 2. One-way ANOVA results for TIP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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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을 실시한 결과, 과학학습정서의 경우 학교급에서는 중학생보다 

초등학생의 평균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학년별로는 초등학

교 4학년의 평균이 중학교 1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의 

평균보다 각각 유의하게 높았다. 과학관련 진로포부에서는 학교급에

서 중학생보다 고등학생의 평균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 집단 간의 점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과학학습정서는 과학긍정경험의 5가지 하위 영역 중 모든 학년에

서 전체 평균이 가장 높았다. Figure 2를 통해 과학학습정서의 학년에 

따른 추이를 살펴보면, 과학학습정서 평균은 초등학교 4학년에서 가

장 높았고 학년이 높아질수록 점차 하락하다가 중학교 2학년에서 약

간 높아졌으나, 중학교 3학년에서는 다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학습정서는 과학긍정경험을 촉진하기 위한 초기 변인으로의 역

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Kim et al., 2017), 초등학교 4학

년 때 과학학습정서가 높게 형성된 것은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후 학년이 높아지면서 점차 하락하다가 중학교 때 유의미하

게 하락한 것은 우리나라 학생의 과학관련 정의적 성취가 낮은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런 변화의 원인을 심층

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편, 과학관련 자아개념과 과학관련 진로포부는 초등학교 4학년

부터 이미 평균이 낮았다. 이 하위 영역의 학년에 따른 추이를 보면 과학

관련 자아개념은 중⋅고등학교에서도 크게 개선되지 않았지만, 과학

관련 진로포부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진학할 때 유의하게 증가했

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학생들이 일찍 비과학 분야로의 진로를 결정하

는 것으로 해석되어 향후 지속적인 이공계열의 인력 부족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과학관련 자아개념이

나 과학관련 진로포부에 관해서는 초등학교 때 학생들의 평균이 낮은 

이유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과학학습동기와 과학관련 

태도의 경우에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큰 변화 

없이 약간 긍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 두 영역은 

과학을 학습하는 내적동기와 관련되는 것으로서 과학관련 진로포부

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Kim et al., 2017), 

이 영역의 향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원인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2. 학교급에 따른 과학긍정경험의 하락 원인

학년 및 학교급에 따른 과학긍정경험의 추이를 분석한 결과 학교급

에 따른 변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하위 영역에 따른 

결과도 다소 달랐으므로, 과학긍정경험의 하락 원인은 하위 영역 및 

학교급에 따라 분석하였다. 이때 과학긍정경험의 각 하위 영역은 서

로 밀접한 관련이 있어(Kim et al., 2017) 원인이 겹칠 수 있으며, 

학교급별로 주요 원인이 다를 수 있다. 이를 고려하여 이후 결과를 

이해하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먼저 학교급별로 과학학습정서의 하락 원인을 조사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초등학교에서는 ‘탐구 활동에서 써야 할 내용이 많아

져서(33.3%)’, ‘탐구 활동(실험실습 등)이 줄어들어서(29.6%)’, ‘학습 

내용이 지루해서(25.2%)’, ‘외워야 할 내용이 많아서(24.4%)’, ‘내 응

답이나 발표내용이 틀릴까 봐(19.3%)’, ‘학습 내용이 많아서(15.6%)’, 

‘수업자료(교과서, 동영상 등)가 흥미롭지 않아서(14.8%)’ 등의 순으

로 응답 비율이 높았다. 중학교에서는 ‘외워야 할 내용이 많아서

(30.6%)’, ‘탐구 활동(실험실습 등)이 줄어들어서 (27.5%)’, ‘학습 내

용이 어려워서(27.5%)’, ‘내 응답이나 발표내용이 틀릴까 봐(24.4%)’, 

‘학습 내용이 지루해서(23.1%)’, ‘학습 내용이 많아서(16.9%)’, ‘수업

자료(교과서, 동영상 등)가 흥미롭지 않아서(16.3%)’, ‘과학 성적이 

좋지 않아서(16.3%)’ 등의 응답 비율이 비교적 높았으며, 고등학교에

서는 ‘외워야 할 내용이 많아서(54.8%)’, ‘학습 내용이 어려워서

(45.2%)’, ‘과학 성적이 좋지 않아서(37.0%)’, ‘학습 내용이 많아서

(30.1%)’, ‘학습 내용이 지루해서(23.3%)’, ‘탐구 활동(실험실습 등)이 

줄어들어서 (19.2%)’, ‘수업자료(교과서, 동영상 등)가 흥미롭지 않아

서(15.1%)’ 등의 순으로 응답 비율이 높았다. 

모든 학교급에서 약 15% 이상을 차지하여 과학학습정서 하락의 

항목
빈도(%)1

초등학교(n=135) 중학교(n=160) 고등학교(n=73) 합계(N=368)

외워야 할 내용이 많아서 33(24.4) 49(30.6) 40(54.8) 122(33.2)

탐구 활동(실험실습 등)이 줄어들어서 40(29.6) 44(27.5) 14(19.2) 98(26.6)

학습 내용이 어려워서 18(13.3) 44(27.5) 33(45.2) 95(25.8)

학습 내용이 지루해서 34(25.2) 37(23.1) 17(23.3) 88(23.9)

내 응답이나 발표내용이 틀릴까 봐 26(19.3) 39(24.4) 8(11.0) 73(19.8)

학습 내용이 많아서 21(15.6) 27(16.9) 22(30.1) 70(19.0)

과학 성적이 좋지 않아서 17(12.6) 26(16.3) 27(37.0) 70(19.0)

탐구 활동에서 써야 할 내용이 많아져서 45(33.3) 13(8.1) 10(13.7) 68(18.5)

수업자료(교과서, 동영상 등)가 흥미롭지 않아서 20(14.8) 26(16.3) 11(15.1) 57(15.5)

모둠 활동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16(11.9) 12(7.5) 7(9.6) 35(9.5)

문제풀이 활동이 많아서 15(11.1) 13(8.1) 5(6.8) 33(9.0)

이해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선생님의 도움을 받지 못해서 5(3.7) 11(6.9) 2(2.7) 18(4.9)

질문, 발표 등 수업에 참여하는 기회가 적어서 5(3.7) 1(0.6) 4(5.5) 10(2.7)

선생님의 칭찬, 격려 등을 잘 받지 못해서 2(1.5) 2(1.3) 1(1.4) 5(1.4)

기타 13(9.6) 5(3.1) 2(2.7) 20(5.4) 

1 중복 선택으로 응답의 총 개수는 전체 학생 수에 비해 많으며, 응답 비율은 해당 총인원을 기준으로 계산한 것임

Table 3. Analysis of the reasons for decline of ‘science academic e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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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원인으로 제시된 것은 ‘외워야 할 내용이 많아서’, ‘탐구 활동(실

험실습 등)이 줄어들어서’, ‘학습 내용이 지루해서’, ‘학습 내용이 많

아서’, ‘수업자료(교과서, 동영상 등)가 흥미롭지 않아서’ 등이었다. 

이 중에서 ‘외워야 할 내용이 많아서’는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그 영향

이 더 커져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가장 많이 선택한 하락의 원인이었

으며, 특히 절반 이상의 고등학생이 하락 원인으로 이 항목을 선택하

였다. ‘학습 내용이 어려워서’와 ‘과학 성적이 좋지 않아서’는 중학생

과 고등학생에게는 과학학습정서 하락의 주요 원인이었지만, 초등학

생에게는 과학학습정서 하락의 주요 원인은 아니었다. ‘내 응답이나 

발표내용이 틀릴까 봐’는 초등학생과 중학생에게는 과학학습정서 하

락의 주요 원인이었으나 고등학생에게는 과학학습정서 하락의 주요 

원인이 아니었다. 특정 학교급에서만 주요 하락 원인으로 제시된 것

은 초등학교의 ‘탐구 활동에서 써야 할 내용이 많아져서’였다. 

이와 함께 초등학교보다 중학교에서 과학학습정서가 유의하게 하

락한 원인을 더 면밀하게 파악하기 위해 초등학교와 비교해 중학교에

서 응답 비율이 높아진 항목을 살펴보면 ‘학습 내용이 어려워서

(+14.2%p)’, ‘외워야 할 내용이 많아서(+6.2%p)’, ‘내 응답이나 발표

내용이 틀릴까 봐(+5.1%p)’ 등이 있었다. 즉, 학습 내용이 어려워짐에 

따른 학습 부담 증가가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진학할 때 학생의 과

학학습정서를 가장 많이 하락시킨 원인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초등학

교 학생의 과학학습정서를 하락시키는 가장 큰 원인으로 ‘탐구 활동

에서 써야 할 내용이 많아져서’가 제시된 것도 주목할 만하다. 실험관

찰 교과서의 경우 과학 수업의 효율적인 진행에 도움이 되나, 탐구 

활동 자체보다 실험관찰 책의 빈칸을 채우는 것이 수업의 주 내용이 

된다면 오히려 초등학생의 과학학습정서를 하락시킬 수 있으므로 주

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과학 수업에서 탐구 활동이 줄어드는 것은 

과학 수업 내용이 지루해지는 것과도 관련이 있으며, 탐구 활동의 

감소와 이에 따른 수업 내용의 지루해짐은 중학생과 고등학생보다 

초등학생의 과학학습정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더 많이 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최근 코로나19로 인하여 학생들이 탐구 활동을 직접 

경험할 수 없는 환경이 지속되는 것은 과학학습정서 측면에서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초등학교보다 중학교에서 ‘응답이나 발표내용이 틀릴까 봐’

의 응답 비율이 높아진 것은 학교급별 특성이라기보다는 과학 교사의 

허용적인 수업 분위기 조성과 더 관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

고 고등학교에서 ‘과학 성적이 좋지 않아서(37.0%)’ 등이 주요 원인으

로 나타난 것은 대학 진학을 앞둔 고등학생이 과학 성적에 더 예민할 

수밖에 없었던 것과 관련지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학교급별로 과학관련 자아개념의 하락 원인을 분석한 결과(Table 4), 

초등학교에서는 ‘학습 내용이 많아서(36.3%)’, ‘내 응답이나 발표내

용이 틀릴 거 같아서(21.5%)’, ‘학습 내용이 어려워서(20.7%)’ 등이 

주요 원인이었다. 중학교에서는 ‘학습 내용이 어려워서(36.9%)’, ‘내 

응답이나 발표내용이 틀릴 거 같아서(30.0%)’, ‘학습 내용이 많아서

(28.8%)’, ‘과학 성적이 좋지 않아서(18.8%)’ 등이 주요 원인이었으

며, 고등학교에서는 ‘학습 내용이 어려워서(56.2%)’, ‘학습 내용이 많

아서(54.8%)’, ‘과학 성적이 좋지 않아서(41.1%)’, ‘내 응답이나 발표

내용이 틀릴 거 같아서(20.5%)’, ‘탐구 활동에서 실패한 경험이 있어

서(16.4%)’ 등이 주요 원인이었다. 

모든 학교급에서 약 15% 이상을 차지하여 과학관련 자아개념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제시된 것은 ‘학습 내용이 많아서’, ‘학습 내용이 어려

워서’, ‘내 응답이나 발표내용이 틀릴 거 같아서’였다. 과학 교과에서 

다루는 개념이나 원리 등은 일반적으로 학생들에게 생소하고 이해하

기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모든 학교급에서 공통으로 학습 내용의 

어려움과 많아짐이 학생의 과학관련 자아개념을 하락시키는 주요 원

인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학습 내용이 어려워서’는 학교급

이 올라갈수록 그 영향이 더 커졌으며, 절반 이상의 고등학생이 하락 

원인으로 이 항목을 선택하였다. ‘학습 내용이 많아서’도 절반 정도의 

고등학생이 하락 원인으로 선택하고 있었다. 한편 ‘과학 성적이 좋지 

않아서’는 중학생과 고등학생에게는 과학관련 자아개념 하락의 주요 

하락 원인이었지만, 초등학생에게는 과학관련 자아개념 하락의 주요 

원인은 아니었다. 또한 ‘탐구 활동에서 실패한 경험이 있어서’는 고등

학생에게는 과학관련 자아개념 하락의 주요 원인이었지만, 초등학생

과 중학생에게는 과학관련 자아개념 하락의 주요 원인은 아니었다. 

일반적으로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교육과정에서 다루는 과학 지식

이 많아지며, 추상적인 과학 개념과 수식을 동반한 학습 등이 요구된

다. 이와 같은 학교급 상승에 따른 학습 내용의 증가와 어려워짐은 

학생들에게는 자신의 응답 내용이 틀릴 수 있다는 불안감과 만족스럽

지 못한 과학 성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하지만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중학생과 고등학생과 비교해 시험의 횟수와 비중이 작아 시험이나 

성적에 대한 부담감이 적어 과학관련 자아개념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항목
빈도(%)1

초등학교(n=135) 중학교(n=160) 고등학교(n=73) 합계(N=368)

학습 내용이 많아서 49(36.3) 46(28.8) 40(54.8) 135(36.7)

학습 내용이 어려워서 28(20.7) 59(36.9) 41(56.2) 128(34.8)

내 응답이나 발표내용이 틀릴 거 같아서 29(21.5) 48(30.0) 15(20.5) 92(25.0)

과학 성적이 좋지 않아서 19(14.1) 30(18.8) 30(41.1) 79(21.5)

탐구 활동에서 실패한 경험이 있어서 19(14.1) 9(5.6) 12(16.4) 40(10.9)

이해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선생님의 도움을 받지 못해서 8(5.9) 13(8.1) 10(13.7) 31(8.4)

질문이나 발표 등을 잘 못해서 8(5.9) 9(5.6) 10(13.7) 27(7.3)

모둠 활동 중 나의 의견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9(6.7) 1(0.6) 3(4.1) 13(3.5)

선생님의 칭찬, 격려 등을 잘 받지 못해서 4(3.0) 2(1.3) 1(1.4) 7(1.9)

기타 7(5.2) 6(3.8) 3(4.1) 16(4.3)

1 중복 선택으로 응답의 총 개수는 전체 학생 수에 비해 많으며, 응답 비율은 해당 총인원을 기준으로 계산한 것임

Table 4. Analysis for the cause of decline in ‘science-related self-conce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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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과학 탐구 과정이 학생 

수준에 비해 어렵지 않으면 학생의 과학 지식 습득과 구성 과정을 

도울 수 있지만, 과학 탐구 과정에서 실패를 경험하면 오히려 학생들

의 과학관련 자아개념을 하락시킬 수 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특히 초등학생과 중학생과는 달리 고등학생에게서 ‘탐구 활동에서 

실패한 경험이 있어서’가 과학관련 자아개념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나타난 것은 고등학교 과학 교과서에서의 탐구 활동 수준에 대한 더 

많은 고려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과학에서의 성취 향상은 교사, 친구, 부모로부터 받는 긍정적인 

피드백과 그와 관련된 긍정적인 감정을 통해 더 높은 수준의 자신감 

또는 자아효능감으로 이어진다(Sheldrake, 2016). 자아효능감은 정의

적 성취 관련 변인 중에서도 인지적 성취에 큰 효과를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Lau & Ho, 2020), 자아효능감이 낮은 학생들은 충분

한 역량을 가지고 있음에도 과학에서의 성취가 낮을 위험이 있다

(Bandura, 1997). 따라서 교사들은 학생들이 과학에 대한 관심이 증가

하면 과학 수업에 대한 참여도가 증가할 것이라고 가정하기 전에, 

학생들의 자신감 부족 문제를 먼저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Sheldrake, 

2016). 특히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우리나라 학생들은 과학 학습

에 대한 자신감이 지속해서 최하위 수준을 보이고 있으므로(Mullis 

et al., 2020), 향후 과학 수업에서 학생들의 자신감을 키울 수 있는 

수업 전략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교사는 과학 수업에서 학생들이 

겪는 학습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학생 개별 맞춤형 피드백을 통한 

긍정적인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야 할 것이다. 가령, 

교사는 과학 수업 시간에 학생들의 이해도와 학습 목표 도달 정도를 

수시로 점검하고 적절한 피드백을 개별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과학 

학습 내용의 양과 어려움이 누적되지 않도록 조절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학습 내용의 어려움과 많아짐은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과학관련 

자아개념의 주요 하락 원인인 ‘내 응답이나 발표내용이 틀릴 거 같아

서’로 연결될 수 있으므로, 교사는 학생들이 수업 중 틀린 응답을 

하더라도 자신감을 잃지 않도록 긍정적인 피드백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과학학습동기의 하락 원인을 학교급별로 살펴보면(Table 5), 초등

학교에서는 ‘탐구 활동(실험실습 등)이 줄어들어서(31.1%)’, ‘학습 내

용이 많아서(28.9%)’, ‘탐구 활동에서 써야 할 내용이 많아져서

(26.7%)’, ‘내 응답이나 발표내용이 틀릴까 봐(26.7%)’, ‘학습 내용이 

지루해서(23.0%)’, ‘외워야 할 내용이 많아서(20.7%),’ ‘학습 내용이 

어려워서(15.6%)’ 등이 주요 원인이었다. 중학교에서는 ‘학습 내용이 

지루해서(31.3%)’, ‘학습 내용이 어려워서(30.0%)’, ‘외워야 할 내용

이 많아서(29.4%)’, ‘탐구 활동(실험실습 등)이 줄어들어서(23.1%)’, 

‘내 응답이나 발표내용이 틀릴까 봐(22.5%)’, ‘학습 내용이 많아서

(21.9%)’ 등이 주요 원인이었으며, 고등학교에서는 ‘학습 내용이 어려

워서(52.1%)’, ‘외워야 할 내용이 많아서(47.9%)’, ‘학습 내용이 많아

서(41.1%)’, ‘학습 내용이 지루해서(35.6%)’, ‘과학 성적이 좋지 않아

서(30.1%)’, ‘탐구 활동(실험실습 등)이 줄어들어서(17.8%)’ 등이 주

요 원인으로 나타났다. 

모든 학교급에서 약 15% 이상을 차지하여 과학학습동기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제시된 것은 ‘외워야 할 내용이 많아서’, ‘학습 내용이 

지루해서’, ‘학습 내용이 어려워서’, ‘학습 내용이 많아서’, ‘탐구 활동

(실험실습 등)이 줄어들어서’였다. 이 중에서 ‘외워야 할 내용이 많아

서’, ‘학습 내용이 지루해서’, ‘학습 내용이 어려워서’는 모두 학교급

이 올라갈수록 그 영향이 더 커졌다. 과학학습정서와 유사하게 탐구 

활동의 감소와 탐구 활동에서 써야 할 내용의 많음은 초등학생의 과

학학습동기를 하락시키는 주요 원인이었으나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그 영향은 줄어들었다. 이와는 반대로 학습 내용의 어려움과 외워야 

할 내용의 많음은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과학학습동기를 하락시키는 

주요 요인이었지만, 초등학교에서의 영향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내 

응답이나 발표내용이 틀릴까 봐’는 초등학생과 중학생에게는 과학학

습동기 하락의 주요 원인이었으나 고등학생에게는 과학학습동기 하

락의 주요 원인이 아니었다. 특정 학교급에서만 주요 하락 원인으로 

제시된 것은 고등학교의 ‘과학 성적이 좋지 않아서’였다.

일반적으로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학습 내용은 많아지며, 학생들이 

외워야 한다고 판단하는 내용과 어려워하는 내용도 함께 많아진다. 

이처럼 학습 내용이 많고 어려워지면 탐구 활동은 자연스럽게 줄어드

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학생들은 과학 탐구를 통해 과학의 절차적 

지식을 향상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과학 지식을 스스로 형성하는 

항목
빈도(%)1

초등학교(n=135) 중학교(n=160) 고등학교(n=73) 합계(N=368)

외워야 할 내용이 많아서 28(20.7) 47(29.4) 35(47.9) 110(29.9)

학습 내용이 지루해서 31(23.0) 50(31.3) 26(35.6) 107(29.1)

학습 내용이 어려워서 21(15.6) 48(30.0) 38(52.1) 107(29.1)

학습 내용이 많아서 39(28.9) 35(21.9) 30(41.1) 104(28.3)

탐구 활동(실험실습 등)이 줄어들어서 42(31.1) 37(23.1) 13(17.8) 92(25.0)

내 응답이나 발표내용이 틀릴까 봐 36(26.7) 36(22.5) 9(12.3) 81(22.0)

탐구 활동에서 써야 할 내용이 많아져서 36(26.7) 16(10.0) 10(13.7) 62(16.8)

과학 성적이 좋지 않아서 16(11.9) 22(13.8) 22(30.1) 60(16.3)

모둠 활동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18(13.3) 9(5.6) 3(4.1) 30(8.2)

이해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선생님의 도움을 받지 못해서 5(3.7) 10(6.3) 5(6.8) 20(5.4)

질문, 발표 등 수업에 참여하는 기회가 적어서 5(3.7) 4(2.5) 2(2.7) 11(3.0)

선생님의 칭찬, 격려 등을 잘 받지 못해서 2(1.5) 2(1.3) 0(0.0) 4(1.1)

기타 11(8.1) 4(2.5) 4(5.5) 19(5.2)

1 중복 선택으로 응답의 총 개수는 전체 학생 수에 비해 많으며, 응답 비율은 해당 총인원을 기준으로 계산한 것임

Table 5. Analysis for the cause of decline in ‘science learning moti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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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서 과학적으로 추론하고 증거에 기반하여 논의하는 역량을 향

상시킬 수 있다(Osborne, 2014). 즉 과학 탐구 경험 등을 기반으로 

학생 스스로 지식을 구성할 기회가 없으면 학생들은 많은 과학 개념

과 원리 등이 단지 암기할 내용으로만 느껴질 수 있으며, 이는 학습 

내용의 어려움과 지루함으로 인식될 수 있다. 하지만 Kim (2022)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과학 교사들은 탐구 기반 과학 교수-학습 

관련 항목 대부분에서 상대적으로 자기 효능감이 낮게 나타났다. 특히 

실험 설계와 결과 해석 과정에서의 학생 간 토론을 장려하거나, 학생들

의 개인적인 강점과 약점을 더 잘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하거나, 

성취 수준이 가장 높은 학생에서부터 가장 낮은 학생에 이르기까지 

맞춤형 과제를 제작하고 부여하는 것 등에서 자기 효능감이 낮게 나

타났다. 따라서 학생들의 과학학습동기 하락을 줄이기 위해서는 과학 

교사들이 학생들의 과학 탐구를 통한 과학 지식 구성 과정을 촉진하

는 수업을 준비 및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학생들의 과학 학습 

과정에서 나타나는 강점과 약점 및 어려움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학생의 수준에 맞는 적절한 맞춤형 과제를 부여하는 등의 구체적인 

교수-학습 전략을 펼칠 수 있도록 전문성을 함양하는 것이 필요하다. 

과학관련 태도의 하락 원인에 관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학교급

별로 살펴보면, 초등학교에서는 ‘과학관련 직업을 갖지 않을 예정이

어서(45.9%)’, ‘과학을 좋아하지 않아서(35.6%)’, ‘과학 성적이 좋지 

않아서(16.3%)’ 등이 주요 원인이었다. 중학교에서는 ‘과학관련 직업

을 갖지 않을 예정이어서(36.3%)’, ‘과학을 좋아하지 않아서(34.4%)’, 

‘과학 성적이 좋지 않아서(20.6%)’가 주요 원인이었으며, 고등학교에

서는 ‘과학 성적이 좋지 않아서(67.1%)’, ‘과학관련 직업을 갖지 않을 

예정이어서(45.2%)’, ‘과학을 좋아하지 않아서(39.7%)’, ‘일상생활에 

과학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26.0%)’ 등이 주요 원인이었다.

모든 학교급에서 약 15% 이상을 차지한 원인은 ‘과학관련 직업을 

갖지 않을 예정이어서’, ‘과학을 좋아하지 않아서’, ‘과학 성적이 좋지 

않아서’였다. 즉, 학생들의 과학관련 태도 하락 원인은 주로 과학을 

좋아하지 않고, 과학 성적이 좋지 않으며, 진로 희망이 과학관련 직업

이 아니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특정 학교급에서만 주요 하락 원인으

로 제시된 것은 고등학교의 ‘일상생활에 과학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

각해서’였다.

과학관련 태도는 PISA와 TIMSS에서 조사하는 과학에 대한 가치 

인식과 관련된 것으로, 많은 학생이 학교에서 과학 과목을 공부하는 

것이 가치가 있다는 것에 동의하며, 과학 학습에 대한 가치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Mullis et al., 2020; OECD, 2019). 그러나 

학생들은 과학이 일반적으로는 중요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덜 중요하

다고 생각하며, 선호 대학의 입학이나 좋은 직업 등을 위해 과학관련 

과목들을 선택하지만 향후 진로 선택에서는 업무의 어려움과 비용 

등을 고려하여 과학관련 진로가 쉬운 길이 아니라고 인식하기도 한다

(Bøe et al., 2011). 따라서 과학관련 태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과학의 유용성 및 다른 직업과의 연관성을 인식

할 수 있는 교과 및 비교과 과정을 확대하여 구성할 필요가 있다. 

학교급별 과학관련 진로포부의 하락 원인에 관한 결과를 Table 7에 

정리하였다. 초등학교에서는 ‘내가 갖고 싶은 직업이 과학과 관련이 

항목
빈도(%)1

초등학교(n=135) 중학교(n=160) 고등학교(n=73) 합계(N=368)

내가 갖고 싶은 직업이 과학과 관련이 없다고 생각해서 56(41.5) 66(41.3) 26(16.3) 148(40.2)

과학을 좋아하지 않아서 40(29.6) 52(32.5) 25(15.6) 117(31.8)

과학관련 직업은 오랫동안 공부해야 해서 41(30.4) 38(23.8) 29(18.1) 108(29.3)

과학 성적이 좋지 않아서 18(13.3) 34(21.3) 39(24.4) 91(24.7)

과학관련 직업이 다른 직업에 비해 힘들어서 39(28.9) 27(16.9) 15(9.4) 81(22.0)

수업에서 과학관련 직업을 다루지 않아서 20(14.8) 19(11.9) 14(8.8) 53(14.4)

과학관련 직업이 안정적이지 않아서 18(13.3) 5(3.1) 10(6.3) 33(9.0)

과학관련 직업이 돈을 많이 벌지 못한다고 생각해서 16(11.9) 5(3.1) 6(3.8) 27(7.3)

과학관련 직업이 사회적 지위가 높지 않아서 8(5.9) 3(1.9) 2(1.3) 13(3.5)

기타 12(8.9) 6(3.8) 6(3.8) 24(6.5)

1 중복 선택으로 응답의 총 개수는 전체 학생 수에 비해 많으며, 응답 비율은 해당 총인원을 기준으로 계산한 것임

Table 7. Analysis for the cause of decline in ‘science-related career aspiration’ 

항목
빈도(%)1

초등학교(n=135) 중학교(n=160) 고등학교(n=73) 합계(N=368)

과학관련 직업을 갖지 않을 예정이어서 62(45.9) 58(36.3) 33(45.2) 153(41.6)

과학을 좋아하지 않아서 48(35.6) 55(34.4) 29(39.7) 132(35.9)

과학 성적이 좋지 않아서 22(16.3) 33(20.6) 49(67.1) 104(28.3)

일상생활에 과학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10(7.4) 17(10.6) 19(26.0) 46(12.5)

과학이 사회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주지 못해서 6(4.4) 2(1.3) 8(11.0) 16(4.3)

기타 7(5.2) 10(6.3) 2(2.7) 19(5.2)

1 중복 선택으로 응답의 총 개수는 전체 학생 수에 비해 많으며, 응답 비율은 해당 총인원을 기준으로 계산한 것임

Table 6. Analysis for the cause of decline in ‘science-related attit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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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고 생각해서(41.5%)’, ‘과학관련 직업은 오랫동안 공부해야 해서

(30.4%)’, ‘과학을 좋아하지 않아서(29.6%)’, ‘과학관련 직업이 다른 

직업에 비해 힘들어서(28.9%)’, ‘수업에서 과학관련 직업을 다루지 

않아서(14.8%)’ 등이 주요 원인이었다. 중학교에서는 ‘내가 갖고 싶은 

직업이 과학과 관련이 없다고 생각해서(41.3%)’, ‘과학을 좋아하지 

않아서(32.5%)’, ‘과학관련 직업은 오랫동안 공부해야 해서(23.8%)’, 

‘과학 성적이 좋지 않아서(21.3%)’, ‘과학관련 직업이 다른 직업에 

비해 힘들어서(16.9%)’ 등이 주요 원인이었으며, 고등학교에서는 ‘과

학 성적이 좋지 않아서(24.4%)’, ‘과학관련 직업은 오랫동안 공부해야 

해서(18.1%)’, ‘내가 갖고 싶은 직업이 과학과 관련이 없다고 생각해

서(16.3%)’, ‘과학을 좋아하지 않아서(15.6%)’ 등이 주요 원인이었다. 

이와 함께 과학관련 진로포부가 중학교보다 고등학교에서 유의하게 

증가한 원인을 살펴보기 위해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응답 비율이 

낮아진 항목을 살펴보면, ‘내가 갖고 싶은 직업이 과학과 관련이 없다

고 생각해서(-25.0%p)’가 가장 많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학교급에서 약 15% 이상을 차지하여 과학관련 진로포부 하락

의 주요 원인으로 제시된 것은 ‘내가 갖고 싶은 직업이 과학과 관련이 

없다고 생각해서’, ‘과학을 좋아하지 않아서’, ‘과학관련 직업은 오랫

동안 공부해야 해서’였다. 비록 응답 비율에서는 학교급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희망 직업과 과학 과목의 관련성 부족, 과학 

과목에 대한 비선호, 과학관련 직업에 대한 이해 부족 등이 과학관련 

진로포부의 하락 원인임을 알 수 있다. 이 중에서 ‘내가 갖고 싶은 

직업이 과학과 관련이 없다고 생각해서’와 ‘과학관련 직업은 오랫동

안 공부해야 해서’는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그 영향이 적어졌다. ‘과학 

성적이 좋지 않아서’는 중학생과 고등학생에게만 과학관련 진로포부 

하락의 주요 원인이었고, ‘과학관련 직업이 다른 직업에 비해 힘들어

서’는 초등학생과 중학생에게만 과학관련 진로포부 하락의 주요 원인

으로 나타났다. 특정 학교급에서만 주요 하락 원인으로 제시된 것은 

초등학교의 ‘수업에서 과학관련 직업을 다루지 않아서’였다.

많은 학생이 과학자는 실험복을 입고, 안경을 쓰고 있으며, 실험실

에서 매우 위험한 실험을 하는 사람이라는 정형화된 이미지를 갖고 

있다(Jung & Kim, 2014). 또한 초등학생들은 과학자를 과학기술 분야

에 대해 대표적인 일부 직업의 한 가지 종류로만 인식하고 있으며

(Kim, Lee, & Noh, 2009), 중⋅고등학교 학생들도 과학 분야 연구원

처럼 순수 과학 연구를 하는 직업만이 과학관련 직업이라고 인식하는 

것과 같이 과학관련 직업에 대해 다소 편협하게 인식하고 있다. 심지

어 의사처럼 과학과 관련이 깊은 직업을 희망하는 학생도 본인의 진

로 분야가 과학과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과학 진로 교육은 

과학 방면에 뛰어난 적성을 보이는 학생들뿐 아니라 과학적 소양의 

함양 차원에서 모든 학생에게 모든 일의 영역에서 과학적 지식과 방

법 및 과학적 사고방식을 적용하고 활동하도록 가르치고 도와줄 수 

있다(Yoon, Park, & Myeong, 2006). 따라서 학생들의 과학관련 진로

포부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직업이 과학과 관련

되어 있음을 체험하거나 생각해보게 하는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특히 자유학년제에서는 폭넓은 과학관련 진로 활동을 제공해야 하

고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학교급이 전환되는 6학년 2학기와 중학

교 3학년 2학기에 진로연계 학기가 도입되므로(MOE, 2021), 이를 

통해 효과적인 과학 진로 교육의 확대를 적극적으로 시도할 필요가 

있다.

Ⅳ. 결론 및 제언

이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학생들의 

과학긍정경험 추이를 살펴보고, 과학긍정경험의 하위 영역별로 하락 

원인을 조사하여 학교급별로 비교하였다. 연구 결과, 과학긍정경험의 

하위 영역 중 과학학습정서와 과학관련 태도의 평균이 비교적 높았고, 

과학관련 자아개념과 과학관련 진로포부의 평균이 비교적 낮았다. 추

이를 살펴보면 과학긍정경험 전체에서는 학년과 학교급에 따라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지만, 하위 영역별로는 다소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 즉 과학학습정서에서는 초등학생보다 중학생의 평균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다른 학년보다 초등학교 4학년의 평균이 높게 

나타났다. 과학관련 진로포부에서는 중학생보다 고등학생의 평균이 

더 높게 나타났다. 과학관련 자아개념, 과학학습동기, 과학관련 태도

는 학교급별 또는 학년별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긍정경험의 하위 영역별로 하락의 주요 원인은 학교급에 따라 

다소 달랐다. 가령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특징적으로 과학학습정서와 

과학학습동기 영역에서 과학 탐구 활동과 관련된 내용의 비율이 중학

생이나 고등학생보다 높았으며, 특히 탐구 활동에서 써야 할 내용이 

많음은 초등학생에서만 주요 하락 원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탐구 활동

과 관련한 경험이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보다 초등학생의 과학긍정경험

을 부정적으로 변화시키는 데 주요한 영향을 주었음을 의미한다. 초등

학교에서 주로 사용하는 과학 지식의 표현 양식은 작동적 표상과 시각

적 표상이므로 초등학생들이 학습 과정을 행동과 시각 자료로 경험할 

수 있도록 과학 탐구를 구성하는 것이 적절하다. 또한 과학 탐구의 

주 활동이 실험관찰 책의 빈칸 채우기 등에 치우쳐 과학 탐구의 주 

기능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수업에서 과학관련 직업

을 충분히 다루지 않는 것이 초등학생의 과학관련 진로포부의 주요 

하락 원인으로 나타났으므로, 초등학생의 과학관련 진로교육을 활성

화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에 관한 관심과 노력도 필요하다.

중학생의 경우 과학긍정경험의 주요 하락 원인 중 일부가 초등학생 

또는 고등학생과 겹치는 특징이 있었으며, 중학교에서만 두드러지는 

하락 원인은 없었다. 초⋅중학생에게서 함께 나타난 주요 하락 원인 

중, 자신의 응답이나 발표내용이 틀릴 것에 대한 걱정은 초⋅중학생

의 과학학습정서, 과학관련 자아개념 및 과학학습동기의 주요 하락 

원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과학관련 직업이 다른 직업에 비해 힘들다

는 인식도 초⋅중학생의 과학관련 진로포부의 주요 하락 원인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중⋅고등학생에게서 함께 나타난 과학긍정경험의 

주요 하락 원인은 과학 성적이 좋지 않다는 것이었다. 특히 이는 중⋅

고등학생의 과학학습정서, 과학관련 자아개념, 과학관련 태도, 과학

관련 진로포부의 하락 원인으로 나타나, 중⋅고등학생의 과학긍정경

험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초등학생들이 과학긍정경

험의 주요 하락 원인으로 외워야 할 내용이 많고 과학 학습 내용이 

어렵거나 지루하다는 것을 꼽았다면, 중학생과 고등학생들은 이러한 

원인이 성적에 대한 부담으로까지 귀결되는 양상을 보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학업 성적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우리나라의 

대학교 입시 문화가 중학교부터 반영되기 시작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또한 중학교는 고등학교보다 토의와 발표 등 학생 중심 수업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짐과 동시에 입자나 힘 등과 같은 추상적인 과학 개

념 학습이 본격적으로 도입되는 시기이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중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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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초등학생과 비슷하게 자신의 응답이나 발표내용이 틀릴 것을 걱정

하는 동시에, 고등학생과 비슷하게 학업 성적에 대한 부담을 부정적

인 감정이나 느낌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중학생과 겹치는 항목을 제외하면 탐구 활동

에서의 실패 경험과 일상생활에 과학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 각각 고등학생의 특징적인 과학관련 자아개념과 과학관련 태도

의 하락 원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등학생이 경험하는 과학 탐구 

결과가 과학 교과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거나, 실험 실패 시 다시 

실험하거나 실패의 원인을 생각해보는 기회 등이 충분히 제공되지 

않거나, 일상생활과의 연계가 부족한 현실과 관련이 있다. 과학 탐구

는 과학의 절차적 지식을 다루는 주요 활동이며, 문제 인식부터 결론 

도출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탐구 과정뿐 아니라 반성적 사고를 통해 

탐구 과정과 결론의 타당성과 신뢰도를 판단하는 활동 등이 중요하다. 

따라서 교사는 고등학생이 과학 탐구 과정 자체를 즐기거나 탐구에 

성공하는 경험을 충분히 제공하도록 해야 할 뿐 아니라, 학생들이 

자신의 탐구 결과를 해석하거나 탐구 결과의 원인을 반성적으로 사고

하는 과정, 탐구 결과를 일상생활과 연계하여 생각하는 활동 등을 

촉진할 수 있는 전문성이 필요하다.

한편, 모든 학교급에서 공통으로 나타난 과학긍정경험의 하락 원인

도 있었다. 예를 들어, 적성과 관련하여 자신이 과학을 좋아하지 않는

다거나 과학관련 직업에 관심이 없다는 인식, 직업과 관련하여 과학

관련 직업은 오랫동안 공부해야 한다거나 자신이 원하는 직업은 과학

과 관련이 없다는 인식은 모든 학교급에서 과학관련 태도 및 과학관

련 진로포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또한, 학습 내용과 

관련하여 학습 내용이 많고 어려우며 지루하다고 생각하는 것, 외워

야 할 내용이 많다고 생각하는 것은 모든 학교급에서 과학학습정서, 

과학관련 자아개념, 과학학습동기 중 두 가지 이상의 주요 하락 원인

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과학관련 직업이나 과학 학습과 관련된 학생

들의 부정적 인식은 이공계열 인력의 부족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으

므로,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이러한 과학긍정경험의 하락 원인 분석 결과를 토대로 과학긍정경

험 제고 방안을 학교급 및 과학긍정경험의 하위 영역을 고려하여 구

체적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초등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탐구 경험을 충분히 제공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코로나

19로 인한 온라인 수업 상황에서 학생들이 과학 탐구를 경험하지 못

하는 경우가 많고, 코로나19 상황이 아닐 때도 과학 수업 시수 부족이

나 수업 준비의 부담으로 과학 탐구 활동이 현장에서 활성화되지 못

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온-오프라인 과학 수업에서 탐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뮬레

이션 기반 과학 탐구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방법(Kim & Kim, 2021)이

나, 과학 학습 지원 온라인 플랫폼과 첨단기술 활용 온라인 실험 콘텐

츠를 제공하여 전통적인 과학 탐구를 보완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

을 것이다. 또한 초등학교의 과학 수업에서 실험관찰 교과서의 빈칸 

작성에 치우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초등학생들이 과학 지식 

발견이나 과학 탐구 자체에서 긍정경험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데 

더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둘째,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이 자신의 응답이나 발표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교사는 허용적이고 열린 과학 수업 분위기를 조성함

은 물론 학생에게 긍정적 피드백을 자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에 비해 학생 개개인의 과학 과목의 강점 

등에 대한 피드백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므로(Kim & Koo, 

2019), 과학 수업 과정에서 학생에게 맞춤형 피드백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학생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과학 

탐구나 학습을 수행할 수 있는 과학 탐구나 학습 환경을 구축하는 

것도 필요하다. 나아가 학생들, 특히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과학 학습

에 관한 어려움이 누적되지 않도록 학년별 학습량 적정화 및 연계성 

강화 등 교육과정 개선, 과정중심평가의 강화, 과학 기초학력 향상 

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과 같이 다양한 측면에서의 개선방안 마련도 

필요하다. 

셋째, 우리나라 학생들의 과학 및 과학관련 직업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과학 진로 교육을 개선해야 한다. 예를 들어, 과학과 

교육과정 및 과학 수업 등에서 학생들에게 다양한 직업이 과학과 관

련되어 있음을 교육해야 한다. 이를 위해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진로 

연계 학기에서 과학관련 진로 탐색 및 체험이 의미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프로그램의 구성 및 실행이 필요하다. 또한 교육

과정 구성 시 과학관련 진로와 연계할 수 있는 성취기준이나 활동 

등을 명시하여 학생들이 과학관련 직업을 접하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와 함께 과학과 관련한 창의적 체험 활동, 과학 분야 

진로 탐색 활동, 과학문화 행사 등 학교 안팎에서 과학 학습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과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에서 미처 밝히지 못했던 정보를 얻기 위한 

추후 연구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 이 연구에서는 과학관련 태도나 

과학관련 진로포부의 주요 하락 원인이 과학관련 직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나 과학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러한 

요인은 과학긍정경험의 하락 원인임과 동시에 다른 요인들로 인한 

결과일 수도 있으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그리고 과학관련 태도 등과 같이 학교급 사이에서뿐 아니

라 같은 학교급 안에서도 학년에 따라 비교적 큰 차이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는 학습량과 난도 증가가 학년이나 학교급이 올

라감에 따라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것이 아님을 의미한다. 따라서 추

후 연구에서는 학년이나 학교급에 따라 큰 변화가 나타난 지점을 대

상으로 과학긍정경험 하락 원인과 과학과 교육과정의 내용 구성 및 

양, 탐구 활동의 종류와 수, 수행하는 탐구의 차이점 등의 관련성을 

심층적으로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이 연구는 학교급별로 서울

특별시의 1개 학교에서 학년당 2∼3학급의 학생이 참여하였고, 특히 

고등학교의 경우 1학년 남학생만 참여하였다는 점에서 연구 참여자 

수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

서는 참여 학생의 수와 조사 범위를 확장하고, 성별에 따른 학생 수를 

충분히 늘려 추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문요약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학년 

및 학교급에 따른 학생의 과학긍정경험의 추이와 하락 원인을 조사하

였다. 이를 위해 서울특별시에 있는 일반 초⋅중⋅고등학교에서 4학

년∼10학년 학생을 학년별로 표집한 후, 학생들의 과학긍정경험 및 

하락 원인을 묻는 설문을 시행하였다. 과학긍정경험 지표 검사에 대

한 일원 분산 분석 결과, 전체 평균에서는 학년과 학교급에 따라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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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과학긍정경험의 하위 영역별로

는 결과가 다소 다르게 나타났다. 즉 과학학습정서에서는 중학생보다 

초등학생의 평균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으며, 초등학교 4학년

의 평균이 중학교 1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의 평균보다 

각각 유의하게 높았다. 과학관련 진로포부에서는 중학생보다 고등학

생의 평균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관련 

자아개념, 과학학습동기, 과학관련 태도에서는 학년 및 학교급에 따

른 점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과학긍정경험의 하위 

영역별 주요 하락 원인은 학교급에 따라 다소 달랐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학년 및 학교급에 따라 과학긍정경험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주제어 : 과학긍정경험, 추이, 하락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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